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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캄보디아와 동남아가 한국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를 장식한다. 2017년 북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이후 이처럼 동남아가 언론을 장식한 적은 없

다. 먼저 캄보디아에서 희생된 우리 청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범죄가 다시는 없어

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밝혀둔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기에 여

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동남아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동남아와 매우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동남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달

라지기는 했지만 사건 초기 언론도 마치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도를 쏟아

냈다. 잘 몰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스캠 문제에 대해 소수의 관련 범죄 전문가

와 지역 전문가 외에는 거의 무지했다. 

 

동남아에서 사이버 스캠 문제는 제법 오래된 이야기다. 아세안 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아세안 내,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 역외국가 사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

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이런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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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 중 일부는 우려스럽다. 캄보디아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비난이 동남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비하, 적대, 보이콧이 도를 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원래 매우 우호적이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부

정적이고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캄보디아에 한국군을 파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

쟁을 불사하는 위험한 발언도 나온다. 더 악화되면 한국 내 동남아인, 동남아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이제 이 사건과 이를 포함한 사이버 스캠이라는 초국가적인 범죄 문제를 좀 더 냉정히 볼 

시점이다. 특정 국가나 국적이 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캄

보디아인만 이 범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우

리 사회 전체에 대한 비난, 적대로 몰아간다면 이는 온당한 처사인가? 이번 사건에 한국 국

적의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해야 할까?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관계로 볼 때 동남아는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우리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 방산 수출의 상당 부분을 동남아가 차지하고 있다. 자원의 공급처로, 생산기지

로, 소비시장으로 동남아는 이미 한국과 강력한 가치사슬,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약 30

만명의 한국인이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보다 많은 동남아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상당 부분의 우리 제조업과 농업 노동력도 동남아에서 들어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범죄는 범죄 자체로 단죄해야 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목욕물과 함

께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 본 글은 10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